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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이 파국을 피하고 싶다면 신뢰와 책임을 자각하라

 경영진이 임협 협상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임협 과정이 왜 난항을 겪는지 알 수 있
는지 사측의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다. 경영진은 신뢰와 책임의 무게를 더 생각해
야 한다. 

“극심한 오차 경영”, 도무지 신뢰할 수가 없다
 2019년 416억 (당기순이익 오차)
 2020년 1,101억 (영업이익 오차 ) 
 2021년 약 500억 (사업손익 오차) 

 최근 3년 동안 임협 당시 경영진이 밝혔던 예상치와 실제 결과 사이의 차이다. 이것
이 경영이고 신뢰인가? 이런 오차를 기반으로 한 임금협상이 의미가 있는지 묻는다. 
경영진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수백억 ‘오차 경영’을 하면서, 이번에도 내년 적자가 
예상되니 올해 임금을 억제하자는 주장을 한다.

 당신들이 노조라면 믿겠나? 우리는 보다 정밀한 예산 시스템 구축을 끊임없이 촉구
했다. 그러나 경영진은 어떤 개선도, 책임 묻기도 하지 않았다. ‘연말 예산 편성 따로 
실제 수지 따로’의 후진적 경영을 바로 잡을 생각조차 없는 것이다. 

 소통도 정직하지 않다. 올해 수지가 점차 호전되고, 경영진이 임금 절제의 절대적 
근거로 삼았던 타사 임금협상도 임금의 대폭 상승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상황이 바뀌
니 경영진은 이런 정보를 무시한다. 경영진의 입장문조차 꼼수다. 일시적 지급 0.5%
를 슬그머니 인상분에 포함하여 “1.5% 인상안을 사측이 제시했다”고 선심 쓴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 인상과 일시적 지급의 차이를 교묘하게 감춘, 꼼수 입장문에 말문이 
막힌다. 극단적 상황을 피하고 싶으면 신뢰를 기반으로 소통하라. 부실한 자료와 오
차, 그리고 꼼수로 일관하니, 경영진이 파업 사태를 부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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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과 노동자 사이의 책임을 구분하라
 경영진이 내년 수지 악화 예상을 이유로 일시급 지급을 고집하는데 타당하지 않다. 
적자와 흑자가 늘 교차하는 가운데 역대 경영진은 도대체 어떻게 기본급을 올렸는가? 
경영진이 사원 시절에 흑자가 나면 일시적 보너스만 받고 임금 인상은 없었나? 연이
은 수백억 흑자에도 내년 적자가 걱정되어 삭감안을 들고 임협장에 들어선다면 경영
진은 짐을 싸야 한다. 우리는 임금에 손대지 않고 내년에도 경영을 잘해서 수익을 올
리겠다는, 능력과 자신감 있는 경영진과 일하고 싶다.

 인력구조 혁신은 경영진의 몫이다. 노조는 지난 직무재설계 시행에서 보았듯이 완성
도와 실천을 요구했지 전면적으로 반대하지도 않았다. 고액연봉, 무보직자 프레임 등 
왜곡된 외부 그룹에 대해 논리적으로 대처하는 일도 경영진이 할 일이다. 김의철 사
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확인했듯이, 경영진이 국회에 대해 공적 재원 시스템과 
기본적인 내부 사항도 설득하지 못하면서 임금 삭감만 외친다면 방안퉁수 경영진이
다. 왜 노동자만 임금 실질 삭감을 감내하면서까지 빈한한 경영진의 설득 능력을 메
워줘야 하는가?  
 경영진이 신뢰를 기반으로 전향적인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남은 길
은 파업 투쟁이다. 파업 찬반 투표의 압도적 가결로 투쟁의 불씨가 당겨질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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